
“멀티모달 근감소증 치료제 본격 개발 나선다”
GIST, 국가난제 해결 보건복지부 과제 선정

4년 6개월간 연구비 150억 원 지원
- GIST 의생명공학과 류동렬 교수, 대학·대학병원·기업의 의료·바이오·의공학 전문가로 

구성된 대규모 컨소시엄 구성… 2029년 2월까지 4.5년간 연구비 150억 원 지원받아
- 주관연구개발기관 GIST를 비롯, 서울아산병원, 경북대병원, 인하대병원, 동국대, ㈜

제이디바이오사이언스, ㈜아벤티, ㈜엑소시스템즈, ㈜디파이, ㈜엔젤로보틱스 참여
- 근감소증 예측·진단 및 멀티모달 디지털 치료제 개발 목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하고, 고령화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 해결 기대”

▲ GIST 캠퍼스 전경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가 올해 7월 본격 출범한 가운데, 국가 난제 해결을 위

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美 보건의료 분야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체계인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를 벤치마킹한 임무중심형 R&D 사업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의생명공학과 류동렬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

아 이끄는 ‘멀티모달 근감소증 치료 컨소시엄’이 향후 4년 6개월간 150억 원의 연

구비를 지원받아 기존의 단일 치료 방식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근감소증 치료제 및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근감소증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이번 연구는 근감소증 예측 및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디지털 및 혈액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기술을 개발하

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한 멀티모달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류동렬 교수가 소속된 GIST를 비롯해 서울아산병원(김범준 교수), 경북대병원(김민

지 교수), 인하대병원(유준일 교수), 동국대학교(방석영 교수), ㈜제이디바이오사이언

스(안진희 대표·GIST 화학과 교수), ㈜아벤티(권기선 대표), ㈜엑소시스템즈(이후만 

대표), ㈜디파이(윤성준 대표), ㈜엔젤로보틱스(공경철 대표) 등 대학·대학병원·기업의 

의료·바이오·의공학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세부 전문 분야 간의 긴

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 개발과 상용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

된다.

류동렬 교수는 근감소증과 노화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로, 미

국 스탠퍼드대학교와 글로벌 학술정보분석기업 엘스비어가 선정한 세계 상위 2% 

과학자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류 교수는 근육 기능 개선과 건강한 노화에 관한 다년간 축적된 연구 성과와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다.

▲ GIST 의생명공학과 류동렬 교수

류동렬 교수는 “이번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안보와 필

수의료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의미가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근감소증 치료 기술 개발이 핵심”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프로젝트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화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를 해결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5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5대 임무 중 보건안보, 복지·돌봄 임

무를 수행할 인력 채용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3개의 프로젝

트를 기획했으며,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백신 초장기 비축 기술 개발 ▴백신 탈집

중화 생산시스템 구축 ▴근감소증 멀티모달(Multi-modal) 치료 기술 개발이다. 


